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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승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라이프스타일을 이용한 시장세분화전략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는 유의표집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고 총 397 명의 유효표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라이

프스타일의 요인분석 결과 세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

집분석결과 총 두 개의 세분시장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시장은 ‘스포츠활동추구형’으로 스포츠활동을 선호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총 397명 중 175명이 이 집단에 포함되었다. 남·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20대

와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미혼자가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의 

월평균 여가지출을 나타내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이들은 승마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승마에 대한 관심이나 승마 참여의도는 타 시장에 비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세분시장은 ‘소극적활동추구형’으로 여가시간에 주로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집단이다. 397명 중 222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에서 40대의 연령에 30

만원 미만의 월평균 여가지출을 하고 있는 세분시장이다. 이들은 ‘스포츠활동추구형’에 비해 승마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승마∣시장세분화∣라이프스타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gment latent horse riding market. Demographic 

characteristic,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lifestyle, and perception of horse riding factor were 

included in the segmentation basis but, only lifestyle was useful factor for horse riding industry. 

The statistical techniques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analysis, explan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luster analysis, crosstab analysis, and 

Chi-square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at sport activity, activity, and passivity factor were 

identified by lifestyle. The latent market of horse riding had two segment markets. First segment 

was known as a sport activity oriented group and the other is nonactivity oriented group. 

According to three demographic variables and preference of horse riding were statistical 

significant at the level of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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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말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승마 산업

은 분명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가 곧 승마산업의 성공을 뜻하

는 것은 아니며, 기본 여건의 충족에 지나지 않는다. 실

제, 2010년 현재 승마장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연간 

총 매출액은 227억원 수준이며, 평균 8천 300만원의 매

출을 올리고 있다. 손익현황은 2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

는 승마장이 전체 승마장의 27.9%에 불과하며 나머지 

승마장은 수익이 2천 만원 이하 또는 적자를 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편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승마에 

대한 건강, 레저 등에 대한 가치 인식이 확산되어 국내 

승마 시장의 잠재규모가 매우 크고, 정부 및 관계기관

의 승마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 시점에 

이제는 국내 승마문화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해 승마장 

운영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목표시장 선정을 

위한 세분시장의 정의와 목표시장의 선정이 요구된다. 

시장세분화전략은 1956년 Smith의 연구를 필두로 현재

까지 마케팅 연구 및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아왔으며 고객유치에 실패한 기업은 마케팅 활

동에 있어서 시장세분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적용의 실

패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23]. 시장세분화는 한 

시장에서의 고객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 과정으로, 나

뉜 세분시장은 유사한 성향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자

극에 대해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그룹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4][14][23]. 시장세분화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특성

으로 구매행동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각각의 세분시

장별로 그 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1][4][6].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도 역시 시장세분화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으며, 복잡한 시장 환경과 상품의 특성 

상 더욱 절실히 요구되기도 한다[21]. 주로 사회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고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여 왔다[5]. 또

한,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고 

세분화하는 연구[19]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스포츠 상

품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

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승마와 관련해서는 시장세분화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만, 선진국의 사례 혹은 일반적

인 스포츠의 시장 특성을 가지고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

마 프로그램이나 실버 계층의 승마 활성화 전략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승마 선진국의 스포츠 문화 및 학생

들의 생활환경은 국내 사정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들

의 사례를 국내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에서 연구된 승마 외 타 스포츠의 시

장세분화 전략도 마찬가지이다. 승마와 관련된 국내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과학적인 시장세분화 전략이 요

구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성장가능

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승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마케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하며 특히, 

승마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제도의 변화에 따른 기

회를 발판으로 승마장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마케팅 활

동의 바탕이 되는 시장세분화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주

요 목적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시장세분화 기준 도출을 위한 예비조사는 약 200여 

명의 표본을 이용하고, 승마 관련 전문가 인터뷰와 승

마 참가자 및 참가 의도가 있는 대상을 심층 인터뷰하

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초등학생 이상 

60세 미만의 승마가능 인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도시 

규모별, 성별, 연령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인구분포와 대

체적으로 비례하도록 각 집단의 사례수를 할당한 다음, 

집단 내에서는 유의표집법(purpose sampling)을 이용

하여 표집하였다. 총 450명을 표집하여 411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이중 응답 및 누락 등의 부적합한 사례를 제

외한 본 조사의 유효 표본수는 397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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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

성별 남자
여자

216
181

54.4
45.6

연령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44
119
131
79
24

11.6
31.4
34.6
20.8
6.6

결혼여부 미혼
결혼

239
158

60.2
39.8

여가지출규모

10만 미만
10~19만
20~29만
30~39만
40~49만
50만 이상

98
108
107
71
14
9

25.6
28.5
28.5
18.7
3.5
2.2

계 397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구성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설문지이며, 승마에 대한 호감도, 

관여도, 승마 참여의도 등의 심리학적 변인과 인지도, 

참여경험, 참여빈도 등의 승마 관련 행동특성변인, 그리

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스포츠 시

장 세분화에 종종 사용되는 라이프스타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세분화 기준을 검토하였다. 승마에 대한 호감도

는 응답자들이 승마를 좋아하는 정도를 직접 표기하는 

형식으로 측정했고, 관여도는 [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참

여의도는 [13][16][24]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재

구성하여 사용하였고, 라이프스타일은 [1]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였다. 문항

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표집된 자료는 SPSSWIN ver. 18.0과 AMOS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이다. 분석방법은 

[1]의 연구의 절차와 유사하게 적용하였다. 먼저 조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기초통계량을 얻기 위해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고, 설문지의 신뢰

도를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타당도 평가를 위해 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유사집단을 구분하고, 각 군집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cross anlaysis)을 실시하였

다. 각 요인별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Chi-square 검

정을 실시한 후, 각 세분시장별 행동 특성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모두 .05

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시장세분화
(1) 요인 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라이프스타일 요인의 구조 파악 및 요인점수 추출을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베리맥스 회전법에 의

해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정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추출된 요인은 전체분산의 76.69%

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과학분야에서 기

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60%[1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Cronbach'α값은 모두 .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

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구성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지수는 χ

2=47.86(df=24, P=.001), SRMR=0.06, CFI=0.94, 

TLI(NNFI)=0.92, RMSEA=0.06로 나타나 [15][18]등이 

제시한 χ2값, TLI(NNFI) .95 이상, CFI .95 이상, 

SRMR .08 이하, RMSEA .05 이하(만족), .08 이하(수

용) 등의 기준에 크게 부족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타당

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미하나마 몇

몇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수가 있으므로 본 척도를 

엄격한 타당성 확보가 요구되는 타 연구에 적용할 경우

에는 구성타당성에 대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요인적재량은 .68 이상 .88 이상으로 나타났다. 

(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연구대상자들을 적절한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해 요

인점수를 이용해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

집의 수를 2, 3, 4개를 설정하여 분석한 후 얻어진 군집

들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두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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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적재량 고유치 분산 Cronbach'α

스포츠관련
스포츠 TV 시청 

신문의 스포츠면 탐독
스포츠를 통한 여가활동

.900

.893

.886
2.96 32.83 .876

적극성
새롭고 남다른 일 선호
소속 집단의 의견 선도

타인이 조언이나 도움 요청
새로운 일에 있어서의 위험감수

.835

.720

.829

.846
2.30 25.57 .828

소극성 혼자 있는 시간 선호
혼자 TV 시청 및 독서로 여가활용

.934

.917 1.65 18.29 .855

전체 6.91 76.69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군집1 군집2
F-
value

p-
value

적극성
소극성

스포츠관련
케이스 수

-.3228
-.7903
.4068
175

.2545

.6230
-.3206
222

35.45
385.13
59.43

<.001
<.001
<.001

군집명 스포츠활동
추구형

소극적행동
추구형

표 3. 군집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스포츠활동
추구형
명(%)

소극적행동
추구형
명(%)

성별
(χ2=1.073. p=.175)

남자
여자

99(56.6)
76(43.4)

117(52.7)
105(47.3)

연령
(χ2=39.338. p<.001)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24(13.7)
61(34.9)
57(32.6)
23(13.1)
10(5.7)

20(9.0)
58(26.1)
74(33.3)
56(25.3)
14(6.3)

결혼여부
(χ2=13.808. p=.001)

미혼
결혼

114(65.1)
61(34.9)

125(56.3)
97(43.7)

여가지출규모
(χ2=17.707. p=.006)

10만 미만
10~19만
20~29만
30~39만
40~49만
50만 이상

20(11.4)
46(26.3)
61(34.9)
33(18.9)
9(5.1)
6(3.4)

78(35.3)
62(27.9)
46(20.9)
38(17.1)
5(2.4)
3(1.4)

표 4.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교차분석 및 χ2검정 결과

것이 군집별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서 군집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집 1은 스포츠관

련 요인이 두드러진 집단으로 총 175명이 이에 해당하

며, 군집 2는 소극성이 강하게 나타난 집단으로 222명

이 해당된다. 군집 1을 ‘스포츠활동추구형’이라고 명명

하였으며, 군집 2를 ‘소극적행동추구형’이라고 명명하

였다. 스포츠활동추구형은 소극적 성격이 매우 적고 스

포츠관련 활동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소극적행동추구형은 스포츠활동을 멀리하고 소극적 성

격이 강한 군집이라고 볼 수 있다. 분산분석 결과 모든 

요인들에게서 군집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3)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및 χ2

검정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스포츠활동추구형’과 ‘소극적행

동추구형’의 각 군집이 인구통계학적으로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 연령, 결혼여부, 여가지

출규모 등의 변인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을 제외한 연령, 결혼여부, 여가지출규모에서 유의한 

차이(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스포츠활

동추구형 군집에서는 10대와 20대의 분포가 크고, 소극

적행동추구형 군집에서는 4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스포츠활동추구형이 

소극적행동추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혼인 상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지출규모에서는 스포츠

활동추구형이 20만원~29만원의 그룹이 가장 많고, 10만

원 대, 30만원 대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소극적행동추

구형에서는 10만원 미만의 그룹이 가장 많고 20만원 

대, 30만원 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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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군집

t Sig.스포츠활동
추구형

소극적행동
추구형

승마 선호도 3.67 3.04 2.63 .009
승마 관심도 2.95 2.89 .516 .606
승마 참여의도 2.88 2.92 -.374 .708

표 5. 군집별 승마 관련 인식에 대한 t-검정 결과

그림 1. 군집(1=스포츠활동추구형, 2=소극적행동추구형)
에 따른 승마선호도의 차이

(4) 군집별 승마 관련 인식에 대한 t-검정 결과
군집별 승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승마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스

포츠활동추구형과 소극적행동추구형의 군집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구체적으로 스포

츠활동추구형 군집은 소극적행동추구형에 비해 승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

러나, 승마에 대한 관심도와 승마 참여의도에서는 두 

군집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Ⅳ. 논 의

승마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내에서도 성

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에 성공한 현 시점에서 

정부 및 관계기관, 말 관련 업체, 연구기관 등은 미래지

향형 산업으로서 승마에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승마문

화의 형성에 주목해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다. 실제 대

부분의 선진국의 승마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승마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오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비교적 연구가 미진했었던 승마시장

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중 잠재시장에 대한 세

분화연구이다.  

시장세분화 전략은 대부분 영역의 마케팅 실무에서 

핵심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제

품과 서비스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한다. 시장세분화의 기준으로는 실제 인구통계학적 특

성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최근 연구들[1][3][8]에

서는 실제 소비자들의 행동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추천

하고 있다. 물론 관련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의 특성

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선별적으로 사용되

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 스포츠 분야의 시장세분화 

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더불어 구매행동 특성

과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변인들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시장에서 시장세분화의 기준으로 라이프

스타일[1][5][8][9]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스포

츠 활동 참여 및 관람이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승마의 잠재시장

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들의 승마에 

대한 인식과 라이프스타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시장세분화를 실시하였으나, 승마에 대한 인식과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세분시장이 도출

되지 않았으며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두 개의 세분 시장

이 도출되었다. 라이프스타일은 개념의 정의와 측정 도

구가 연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연구와의 비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는

데, 그들의 연구와는 약간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1]의 연구에서는 프로축구 관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포츠활동형’, ‘적극적리더형’, ‘소극적추종

형’ 등 세 개의 세분시장으로 구분되었고, ‘스포츠활동

형’이 프로축구관람의 가장 중요한 세분 시장이며 ‘적극

적리더형’이 두 번째 구매 가능성이 높은 세분시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활동추구형’과 ‘소극적

행동추구형’ 등 두 개의 세분시장이 도출되었으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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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활동추구형’ 세분시장에서 승마에 대한 선호도가 

‘소극적행동추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스포츠활동추구형’은 남녀 비율이 비교적 비슷

하게 나타났으며 20대와 30대의 미혼자 중 월평균 여가

지출규모가 10~30만원 정도인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되

었다. 따라서, 승마장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남녀를 불

문하고 20·30대의 미혼자 중 여가활동에 비교적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상들을 주요 고객으로 인지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의 연구에서 ‘스포츠활동

형’ 세분시장이 다양한 연령의 기혼 남성 중 30만원 미

만의 월평균여가비용을 사용하는 대상인 것과 상이한 

결과이다. 또한 [5]의 연구에서 20~30대의 여성층이 ‘진

보적 사회참여 유행형’으로 나타나고 배구의 관람행동

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에 비교해 보아도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즉, 배구, 축구 관람 고객과 본 연구의 

승마 잠재고객은 그 특성이 다르게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예상과

는 달리 대부분의 연구 대상자들이 승마에 대한 호감 

도 및 관심도, 참여의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몇몇 대상자들과 심층 인터뷰

를 해 본 결과 승마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상

당히 거리가 멀게 느끼고 있으며 매우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주변에서 자주 

보거나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식 속에 

효과적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승마에 

대해서 청결하지 못한 스포츠, 또는 환경오염이 심한 스

포츠, 동물 학대의 이미지 등 부정적인 이미지도 발견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니지만 승마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승마라고 하는 스포

츠의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등 승

마 시장의 성장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지금까지 승마 시장 관련 연구들이 이어

져오고 있으나[2][7][11][12] 근본적인 승마의 이미지 개

선 및 상품성 제고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고 있는 바 이

에 대한 심층적인 재고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승마장 운영의 입장에서 승마에 참여하는 

고객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잠재시장의 세분화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장세분화의 기준은 인구통계학적특성, 심리적특성, 

구매행동특성, 라이프스타일 등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

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유의한 세분시장이 도출된 기준

은 라이프스타일이며 총 두 개의 세분 시장이 도출되었

다. 첫 번째 세분시장은 ‘스포츠활동추구형’으로 스포츠

활동을 선호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총 397명 중 175

명이 속한 집단이다. 남·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20

대와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미혼자가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의 

월평균 여가지출을 나타내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이

들은 승마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승마에 대한 관심이나 승마 

참여의도는 타 시장에 비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

며, 그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세분시장은 ‘소극적행동추구형’으로 여가시

간에 주로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집단이다. 397명 

중 222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에

서 40대의 연령에 30만원 미만의 월평균 여가지출을 하

고 있는 세분시장이다. 이들은 ‘스포츠활동추구형’에 비

해 승마에 대한 호감도가 낮으며 승마 관심도 및 참여

의도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스포츠 

시장은 상품에 따라 그 세분시장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승마장을 경영하는 입

장에서는 자신의 시장을 적절히 정의하고 그 후 별도의 

세분화 과정을 거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상자들에게서 승마에 대한 호감

도 및 관심도, 참여의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국민 소

득수준에 따른 자연스러운 승마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

는데 상당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관계기관 및 각 승마장에서는 승마에 대한 시장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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